
섬유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H&M 등의  

원동력은 하나가 된 상품 기획·제조·판매 <1/2> 

2008년 9월에 리만 브라더즈(LEHMAN BROTHERS)가 파탄(破綻)한 후로 

세계가 동시에 불황에 말려들어, 그 악영향은 2009년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. 

그 결과 섬유를 포함한 모든 산업은 종래의 비즈니스 구조를 제때에 개혁하

지 않으면, 앞으로는 기업으로서 남아 있기 어려울 것으로 식자들이 지적하

고 있다. 개혁을 빨리 추진하게 되면, 일본의 섬유 산업의 경우 각종 용도에 

따라 업태는 분화되고, 업태 그 자체도 모습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. 

특히 의류 제품 분야에서 살아남으려면, 역풍 속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

모델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H&M(HENNEX & MAURITZ AB), 베네통

(BENETTON), 유니클로(UNIQLO) 등의 바뀌는 방향을 동업자들은 주목 대상

으로 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 

 ◎ 세계 동시 불황과 엔고로 일본의 섬유 공업은 생산이 급감 

세계 동시 불황(世界 同時 不況)으로 일본의 의류용 섬유 제품 수출(衣類

用 纖維 製品 輸出)은 붕괴 상태가 되었다. 특히 중동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

존하던 호쿠리쿠 산지(北陸 産地)는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, 불황이 한층 더 

심하다. 

원인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중동 여러 나라가 엔화 환산으로 225조 엔

이나 손실을 받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상담도 보류로 

된 것이 많으며, 개발 사업의 60%가 연기되었거나 중지될 상황으로 몰리고 



있다. 

그래서 중동 여러 나라에서는 도브(tobe : 아랍 나라의 長衣)나 아바야

(ABAYA : 이슬람의 여자 옷 ) 등의 섬유 제품의 수입을 가격이 싼 인도네시

아 등으로 돌려 주문함으로써,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사오던 것을 억누르기 

시작하였다는 정보가 있으며, 이제까지 많이 수출해 온 일본의 호쿠리쿠 산

지는 한동안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. 호쿠리쿠 산지는, 그 뿐이 아니라 카

시트(car seat) 등의 자동차 내장재의 섬유 가공량도 줄고 있어 더욱 어려워지

고 있다. 

 H&M◎ 이나 유니클로도 파죽지세로 성장 

스웨덴(Sweden)의 H&M, 이탈리아의 베네통, 일본의 유니클로 등의 어패럴 

소재 및 제조 소매점의 기업 형태가 파죽지세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, 이들

을 각각 분석해 보면 앞으로 “궁(窮)하면 통(通)한다.”는 격언에 따라 오히려 

해결책이 생길지도 모른다. 

일본의 섬유 공업은 2008년 가을까지, 오랫동안 만성적인 규모 축소를 뚫

고 나가기 위하여, 앞 다투어 카시트 등의 자재품(資材品) 생산을 개척하고 

증산하고자 노력하여 섬유 공업의 쇠퇴를 막았는데, 이번의 세계 동시 불황

에서는 다른 발전 벡터(發展 vector : 발전을 위한 方向量)를 빨리 찾아서 구

축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 빠져 있다. 

그럴 것을 예상하여 섬유의 상류 및 중류 기업 중에는 다른 사업 분야를 

개척하기 위하여 70년대부터 새로운 분야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나가며, 단계

적으로 사업을 개혁하기 시작한 사례도 많다. 2008년 상반기의 구체적인 예

로서, 물처리막(水處理膜) 등을 구제적으로 추진해 온 것 등은, 단계적 개혁



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. 

세계 동시 불황에서 섬유의 상류 기업은 2009년도의 업적이 떨어지는 것

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, 장래에 희망을 갖고 있는 섬유 상류 기업이 눈에 

띈다. 도요보는 ‘새로운 수지(樹脂) 개발과 그 용도를 확대하는 것’, 의류 제

품 분야에서는 도레이, 데이진(帝人), 아사히가세이(旭化成) 등 각사는 초차별

화 섬유 소재(超差別化 纖維 素材)의 생산·판매에 주력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

다. 앞으로의 문제점은 의류 제품뿐만 아니라 비(非)의류 제품 분야에서 오래 

끌고 있는 세계 동시 불황에서,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제로 섬 게임(zero sum 

game : 한정된 시장에서 서로 share를 많이 차지하려는 경쟁)을 견디어 낼 수 

있느냐이다. 

그런데 섬유 제품은, 세계적으로 극도로 한정된 시장에서의 서바이벌 게임

(survival game)이 본격적으로 치열해지면서 강자(强者)는 판매 시장을 확대하

고, 약자(弱者)는 시장 셰어(市場 share)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도 잘 눈여겨보

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. 

이미 세계의 섬유 하류에서의 섬유 소매점의 패자는, 저가격 판매의 미국 

월마트(Walmart)사가 되었고, 그 다음으로 줄서 있는 값싼 섬유 생산국(安値 

纖維 生産國)의 업자는, 세계적인 제로 섬 게임에서 사업이 확보되었다고 볼 

수 있다. 

앞으로 주목할 점은 월마트사의 판매 타깃 층(販賣 target 層)보다도 좀 위

의 클래스(class)의 소비자층을 목표로 한 의류용 섬유 제품 및 산업용 섬유

의 상품 기획(商品 企劃)·판매 주도권(販賣 主導權)을 잡는 기업은 과연 어디

인지가 큰 관심거리이다. 



우선 섬유 산업의 의류 분야를 주류로 한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, 그러한 

새로운 모델기업을 찾아보면, 일본 경제의 호황기 때부터 사업을 개혁해 온 

퍼스트 리테일링(First / Retailinig)이 벌이고 있는 제조 소매점(製造 小賣店)인 

유니클로(UNIQLO)의 상품 기획과 세계 전략 전개법(世界 戰略 展開法)이 참

고가 될 것이다. 

SPA형(Specialty store/retailer of private level apparel型 : 어패럴 製造 小賣業型)

인 베네통(Benetton)사나 스웨덴의 어패럴형 소매점인 H&M과 같은 전략 전

개와 상품 기획, 새로운 판매법 등도 배워야 할 대상이다. 

이 방식을 종래의 비즈니스 구조 방식의 기업에게 “빨리 유니클로와 같은 

방식으로 바꾸시오”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가혹하지만 “유니클로나 H&M, 

베네통과 같이 바꾼 비즈니스 구조로 받게 되는 새로운 사업 성과로 다가가

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.”고 말하는 식자(識者)의 말을 무시할 수

도 없다. 

퍼스트 리테일링의 경우, 2006년 8월기 연결 결산(連結 決算)에서 판매고가 

4,488억 엔, 2007년 8월기의 판매고는 5,252억 엔, 2008년 8월기의 판매고는 

5,864억 엔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. 그리고 2009년 제1사분기(2008년 9월~11

월)의 연결 판매도, 유니클로 사업은 호조로 2007년 동기와 비교하여 17.5%

가 늘어난 1,885억 엔을 달성하였다. 이와 같은 호조는 ‘스키니 진즈(skinny 

jeans)’나 흡습 발열 소재인 ‘히트 테크(heat-tech)’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의 

상품 기획력이 강하기 때문이다. 목표로 되어 있는 연간(年間) 판매고 1조 엔

도 해내기 어려운 꿈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. 

SPA방식의 이탈리아의 베네통사의 업적도, 세계 동시 불황이 된 2008년 

10월 이후는 알 수 없으나, 2008년 1월~9월의 연결 결산의 판매고는, 2007년 



동기와 비교하여 4.3% 증가한 15억 3,400만 유로(Euro)였고, 영업 이익은 

9.9% 늘어난 1억 8,200만 유로였고, 순이익은 6.3% 늘어난 1억 900만 유로로 

증수 증익을 보였다. 영업 이익률은 2007년 동기의 36.6% 증가하였는데, 2008

년 1월~9월에는 38.9% 상승하였다. 외환 조정 후(外換 調整 後)의 판매 신장

률은 6.3%였다. 

베네통 그룹이 특히 적극 투자하고 있는 신흥국 시장인 러시아, 구소련방

(舊蘇聯邦) 독립국가나 터키, 인도, 중국, 남미 여러 나라에서의 판매는 2008

년 1월~6월에 2007년 동기와 비교하여 25%나 급증하였다. 이들 나라들에서

의 판매 셰어(share)는 세계 전체의 11%를 차지하고 있다. 

베네통 그룹은 현재 세계 120개국에 약 5,000개 점포를 갖고, 동사의 2008

년도의 연간 판매 목표를 2007년과 비교하여 약 6% 증가시켰으며, 세액 공

제 전 이익(稅額 控除 前 利益) 및 경상 이익(經常 利益)은 2007년기와 비교

하여 7% 증가하였는데, 2008년 10월 이후의 세계 동시 불황이 본격화하면서, 

10월 이후에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동차의 감산 영

향과는 달리, 의류 제품의 상품 단가는 작기 때문에, 베네통 그룹이 큰 타격

을 받았다고는 안 본다. 멕시코에서는 그루포 칼소의 밑에 있는 백화점 시어

즈(sears)와 계약을 맺고, 앞으로 3년간 베네통 제품의 판매를 확대할 것이며, 

점포를 확대하려는 의욕이 왕성하다.♣ 

 


